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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일본 폐열 발전기업 인수
비철강 외국기업 첫 인수 … 중 저온 폐열 및 해양 온도차 발전

포스코가 일본의 폐열 발전기업을 인수해 주목된다.

비철강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외국기업을 인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중ㆍ저온 폐열 발전 및 해양 온도차 발

전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일본기업인 제네시스의 지분 51%를 6억1000만엔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고 12월5일 발표했다.

1989년 설립된 제네시스는 산업설비 등에서 가스 형태로 버려지던 중ㆍ저온 폐열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

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해양 온도차 발전부문에서는 설계, 엔지니어

링은 물론 핵심 설비인 열교환기 제작에서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제네시스가 현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 녹색성장의 시

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폐열은

단기간에 비용 대비 에너지 효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2013년까지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 폐열 발전 설비를 시범 설치하고, 2013년 중반부터는 상용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선박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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